재미 한국 과학자가 미국 과학재단(NSF)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신진과학자연구상’(CAREER) 2011수상자로 선정돼 5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주인공은 이화여대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미국 델라웨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치고2008년부터 어번 공대 토목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손아정 (사진) 씨다. 캐리어상은 미 과학재단이 각 학문 분야에서 미래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과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손 교수는 5년간 44만달러를 지원받아 “나노소자를 이용한 유전자 정량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손 교수는 “ 새로운 유전자 정량법이 환경, 의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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